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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403호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하다!
- 개인동의 없이 10억건 이상 불법 수집해 전 보험사 공유해,

- 보험협회가 수집 마케팅정보로 제공 유출가능성 매우 높아, 
- ‘이익단체’에 허용한 안일한 금융위원회 인식이 더 큰 문제

- 삼성 의료민영화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밝혔다.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은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이상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재윤)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위가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했고, 금융위에 “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무시했고,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금융위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 가를 알 수가 있다.

□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느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까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 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으로 언론에 유포해,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 일각에서는 양대 보험의 초대형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양 협회에 질병정보를 수집관리시키는 것은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위가 ‘카드대란’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불법 수집을 즉각 중지시키고,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무감각했고, 안일한 대응으로 정보유출 사태를 볼러온 책임을 지고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PAGE  
1
[image: image2.jpg]

